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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중종실록』중종 13년 무인(1518) 7월 27일의 일이다.

석강에 나아갔다.

중종 : 하․은․주나라의 학문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인데, 후세에는 구독

(口讀:소리내어 읽음)만 할 뿐이니 인륜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가 

알겠는가? 학문을 하되 인륜을 밝히는 것을 알면 이것이 실학이다.

조광조 : 무릇 교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하려면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이른바 인륜이나 대강령은 오륜(五倫:다섯 

가지의 지켜야 할 도리)에 근거하나 이외에도 많은 이치가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힘써 행하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조정이 바루어지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이로

써 다스리고 스승은 이로써 가르치는 것이 옛날의 도(道)입니다. 가르친다

는 것은 사람마다 거듭 일러 친절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감화되고 훈도(薰陶:학문이나 덕으로써 사람을 감화함)되어 점

차 젖어 들어가 선함을 따르게 되는 것이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나 같습니

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소학』을 괴이하고 허황된 학문이라 하여 읽지 않았

는데, 근일에 신이 성균관에 돌아가서 보니, 입학하는 사람은 다 『소학』

을 끼고 있었으며 읽는 자가 또한 많아서 전에 괴이하고 허황되다는 것이 

지금은 상례(常例)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읽지 않는 자를 부형이 잘못되

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캐보면 위에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

을 바르게 보이셨으므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 선하니 어찌 교화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자사

(子思:노나라의 유학자. 공자의 손자)가 『중용』에 ‘공경을 돈독히 하매 

천하가 평안히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천하의 일은 만 가지

이나 홀로 ‘공경을 돈독히 함’을 천하를 담당하는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대개 마음이 방일(放逸: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것)하지 않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이 한번 방일하면 만 가지 이치가 허물어지는데, 하



물며 천하가 평안히 다스려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문제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

고 사람들이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제기해 온 질문이다. 특히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과 논쟁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철학,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에게

도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진 문제였다. 맹자는 인간은 원래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그에

맞서 인간은 근본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고대 서양에서는 인간의

본성 자체에는 나쁜 것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중세에 접어들면서

구약성경의 가르침대로 인간은 원초적인 죄악을 가진 악한 존재라고 주장하

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힘을 얻었다.

정통 유가(儒家)에서 성선설을 논리적으로 주창한 최초의 인물은 맹자였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아기가 우물에 막 빠지려는 순간, 깜짝 놀라 달려가지 않

을 사람이 있을까? 그 마음은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이다. 아기를 구해서 그 부모와 교분을 트거나 보상을 받겠다는 계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그런 자발적인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어서 저절로 드

러날 뿐이다. 맹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 또한 본래 선을 좋아

하고 악을 싫어하는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내재된

그러한 도덕적 마음이 ‘사단(四端)’, 곧 ‘네 가지 도덕의 단서’이다. 가엾고 애

처로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측은지심(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

고 남의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수오지심(羞惡之心)],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내

주는 마음[사양지심(辭讓之心)],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시비

지심(是非之心)]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선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이 때문

에 서로 다투고 빼앗는 마음이 생겨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

이다. 태어나면서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남을 해치는 마음이 생

겨나고, 충성과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이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위적인 교육과 교화로서만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육이라는 인위적 훈련과 예(禮)라는 사회 제도에 따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굽은 나무는 반드시 굽은 것을 바로잡는 도구를 사용하고 수증기로 쪄서

바로잡은 다음에 곧게 된다. 또 무딘 연장은 반드시 연마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날카로워진다. 같은 이치로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은 반드시 스승을

본받은 다음에 바르게 되고, 예의를 얻은 후에 다스려지는 것이다. 옛 성왕

(聖王)들은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그 행동이 올바르지 않고 세상이 어지러워

져 다스려지지 않게 되자, 예의(禮儀)를 일으켜 세우고 제도를 만들어 인간

의 성정(性情)을 바로잡고 교화시켰다. 이에 비로소 인간 세상은 다스려지고

또한 도리와 이치에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광조를 비롯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량하다는 맹자

의 성선설을 신봉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니 어찌 교화되지 않을 자

가 있겠습니까?’ 라는 조광조의 말처럼, 조선의 유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착하게 태어나며, 제대로 된 도덕과 품성 교육을 받는다면 악하게 자랄 사람

은 없다고 믿었다.


